
펭귄에 대한 위협
기후변화: 해류변화와 기상패턴에 따라 계절별로 얼음이 녹아 흩어지면서 많은 펭귄종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은 남극의 여러 펭귄 종의 번식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먹이를 찾기 
위한 긴 여정 중에서 쉴 수 있고 포식자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우즈홀해양연구소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2100년까지의 얼음면적 감소로 인해 동남극 아델리에 지역의 황제펭귄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8 또한 기후변화는 아르헨티나의 푼타 톰보에 더욱 강력한 폭풍과 온도 상승을 초래하고  
그곳의 마젤란펭귄 새끼들은 기상관련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9 

먹이고갈: 물고기 남획과 남극 크릴과 같은 주요 먹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펭귄들이 먹이를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업지역과 펭귄의 먹이 사냥 지역이 겹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서식지 파괴: 도보 통행량 증가 및 쓰레기 투척과 같은 관광과 관련된 압박이 펭귄 서식처와 번식지까지 
침입할 수 있습니다. 석유 유출은 펭귄의 개별 군락 서식처 및 먹이사냥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포클랜드 섬의 남부바위뛰기 펭귄을 비롯한 여러 펭귄종의 개체수는 크게  줄어들었는데 주로   
펭귄알을 채집하는 사람의 영향 때문입니다.10

새로운 포식자의 유입과 질병의 침습: 펭귄 서식처에 새로운 포식자들이 들어오고 이에 따른 질병이 
펭귄들에게 생긴 것은 인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의 쇠푸른펭귄의 여러 
군락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개와 여우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11 갈라파고스펭귄은 전염병원체가 
유발하는 질병에 특히 취약합니다.12

펭귄을 돕는 방법
해양보호지역: 광범위하고  완전하게 보호되는 해양지역을 설정하면 펭귄에게 닥친 기후변화, 물고기 
남획, 서식지 파괴의 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해양보호지역의 설정이 기후변화를 중단할 수는 없지만 
생태계의 복원력과 손상 없는 먹이그물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양보호지역은 펭귄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The Pew Charitable Trusts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약자 ‘CCAMLR’)를 통해 남극해에 해양보존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CCAMLR의 24개 회원국과 유럽연합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CCAMLR는 로스해와 동남극 인근 수역을 해양보호지역으로 제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CCAMLR 
회원국들은 웨들해와 남극반도 인근지역의 보호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남극반도의 펭귄 
개체수는 크게 감소되고 있으며, 이는 바닷물 온도의 상승과 이 지역에 집중된 크릴 조업증가의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The Pew Charitable Trusts는 펭귄의 먹이 사냥지역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새끼를 키울 수 있는 해양보호지역이 
설정되면  다른 국가의 영해에 있는 펭귄 군락에게도 이로운 점이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어업관리: 남극크릴과 같은 먹이종의 상업 조업은 펭귄 집단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The Pew Charitable Trusts는 펭귄과 같은 포식자들의 필요한  먹이까지 생각하는  책임있는 어업관리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에는 어류자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펭귄이 번식하고 사냥하는 
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조업 하려는 노력까지 포함됩니다.    

서식지 보호 및 모니터링 개선: 효과적인 서식지 관리는 펭귄을 보호하고 펭귄이 건강하게 번식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유입되는 포식자와 외래종의 숫자를 줄이고 관광산업의 영향이 감소하도록 적절한 관리수단을 
제도화하면 펭귄 군락이 번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방식을 개선하면 과학자들이 
개체수 감소의 잠재적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연락처: Andrea Kavanagh, 책임자, 글로벌 펭귄보호 프로젝트  
이메일: akavanagh@pewtrusts.org  
프로젝트 웹사이트: pewenvironment.org/penguins

The Pew Charitable Trusts는 지식의 힘을 통해 오늘날의 대부분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The Pew 
Charitable Trusts는 엄격하고 분석적인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공공정책을 개선하고, 대중에게 알리고 시민 생활을 고무시키고자 합니다. 

결론
대부분의 펭귄종이 위험에 처해 있지만, 이러한 추세를 되돌리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다.  바다와 육지의 
영리한 생태계 관리를 통해 훼손된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지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더 큰 복원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펭귄은 남반부 생태계에서 수 천년 또는수백 만년 동안,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어 왔습니다. 펭귄의 개체수와 
펭귄이 의존하는 해양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의 진정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펭귄과 그 서식지를 
보호하는데 국가들이 협력한다면, 이 상징적인 조류와 건강한 생태계와 바다의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환경 유산을 남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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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펭귄 보호하기

브리핑: 2014 년 4 월

매력적이면서도 독특한 펭귄은 영화, 도서, 만화 및 스포츠 팀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펭귄종은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대부분 인간에 의한 것 입니다.  

지구의 남반부는 다양한 크기와 외모를 가졌지만 공통된 특성을 가진18종의 펭귄의 서식처입니다. 무게 34 
kg, 키 120cm인 남극의 황제펭귄에서 무게 900g, 키 40cm인 호주와 뉴질랜드의 쇠푸른펭귄까지 펭귄의 
특징은 다른 모든 조류와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비록 날 수는 없지만 펭귄은 헤엄을 엄청나게 잘 합니다. 펭귄 
중의 일부는 500m 이상 잠수하여 물 속에서 20분 동안 견딜 수 있습니다. 땅 위에서는 뒤뚱거리면서 느리게 
걷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펭귄 중의 일부는 정기적으로 절벽을 오르내리거나, 매년 수백 킬로미터 거리의 
얼음 땅을 걷거나 미끄럼을 타면서 이동합니다.  펭귄은 육지와 바다에서 모두 잘 적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펭귄이 가진 뚜렷한 흑백의 등과 배는 바다와 하늘색과 비슷하여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수백 만년 이상 동안에 펭귄은 어려운 조건과 다양한 생태계에 적응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추운 
남극에서부터 따뜻한 갈라파고스 섬까지의 모든 펭귄들은 환경오염, 형편없이 관리되는 어업 및 서식지 
파괴와 같은 인간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세계 펭귄에게 가장 큰 위협은 기후변화입니다. 
국제자연보존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약자 ‘ IUCN’)에 따르면, 대부분의  펭귄종 
개체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펭귄은 해양 전체의 건강 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 조류의 
건강 상태는 더 큰 환경 상태에 대한 전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펭귄의 개체수 변화는 생존을 위한 터전인 
해양에 의존하는 다른 종들에게도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 상징적인 조류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해양을 보호할 때 입니다. 



펭귄 개체수와 추이

남극 및 아남극

남극

호주

뉴질랜드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로스해

웨들해

아프리카

남미

황제펭귄 (Aptenodytes forsteri)

개체수: 238,000의 번식쌍* 

위협: 기후변화와 먹이의 감소 및 분산 
IUCN 상태: 준위협

임금펭귄 (Aptenodytes patagonicus)

개체수: 160만의 번식쌍1 

위협: 어업 압박 
IUCN 상태: 관심 대상

젠투펭귄 (Pygoscelis papua)

개체수: 387,000의 번식쌍2 

위협: 어업 압박 및 물고기 남획 
IUCN 상태: 준위협

턱끈펭귄 (Pygoscelis antarctica)

개체수: 400만의 번식쌍* 

위협: 기후변화 
IUCN 상태: 관심 대상

아델리펭귄 (Pygoscelis adeliae)

개체수: 237만 번식쌍* 

위협: 기후변화 
IUCN 상태: 준위협

마카로니펭귄 (Eudyptes chrysolophus)

개체수: 630만의 번식쌍* 

위협: 기후변화, 새로 유입된 포식자 및 질병 
IUCN 상태: 취약

*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위기종 적색목록, 검색일: 2014년 3월 14일, http://www.iucnredlist.org. 개별 펭귄종에 대한 IUCN 적색목록 정보는 
검색란 “Enter Red List search term(s)”에서 라틴어 학명을 입력하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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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남아프리카 및 뉴질랜드

남극

호주

뉴질랜드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로스해

웨들해

아프리카

남미

북부바위뛰기펭귄 (Eudyptes moseleyi)

개체수: 2265,000의 번식쌍* 

위협: 서식지 파괴 
IUCN 상태: 위기

남부바위뛰기펭귄 (Eudyptes chrysocome)

개체수: 120만의 번식쌍* 

위협: 기후변화, 오염 및 서식지 파괴 
IUCN 상태: 취약

갈라파고스펭귄 (Spheniscus mendiculus)

개체수: 1,500-4,700의 번식쌍3 

위협: 기후변화 및 새로 유입된 포식자 
IUCN 상태: 위기

훔볼트펭귄 (Spheniscus humboldti)

개체수: 1,520-5,000 의 번식쌍* 

위협: 어업압박, 물고기 남획, 기후변화 및 서식지 파괴 
IUCN 상태: 취약

아프리카펭귄 (Spheniscus demersus)

개체수: 26,000 의 번식쌍* 

위협: 기후변화, 어업압박, 물고기 남획 및 오염 
IUCN 상태: 위기

마젤란펭귄 (Spheniscus magellanicus)

개체수: 130만의 번식쌍* 

위협: 기후변화, 어업압박, 물고기 남획 및 오염 
IUCN 상태: 준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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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뉴질랜드

남극

호주

뉴질랜드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로스해

웨들해

아프리카

남미

노란눈펭귄 (Megadyptes antipodes)

개체수: 약1,700의 번식쌍4 

위협: 서식지 파괴 및 침입 포식자 증가 
IUCN 상태: 위기

로열펭귄 (Eudyptes schlegeli)

개체수: 500,00의 번식쌍5 

위협: 기후변화, 오염 및 새로 유입된 포식자 
IUCN 상태: 취약

스네어스펭귄 (Eudyptes robustus)

개체수: 26,000-31,000의 번식쌍* 

위협: 기후변화, 어업압박, 물고기 남획 및 오염 
IUCN 상태: 취약

볏왕관펭귄 (Eudyptes sclateri)

개체수: 의 번식쌍6 

위협: 어업압박, 물고기 남획,  

오염 및 서식지 파괴 
IUCN 상태: 위기

피오르드랜드펭귄 (Eudyptes 
pachyrhynchus)

개체수: 2,500-3,000의 번식쌍* 

위협: 새로 유입된 포식자 
IUCN 상태: 취약

쇠푸른펭귄 (Eudyptula minor)

개체수: 300,000의 번식쌍7 

위협: 새로 유입된 포식자, 오염 및 서식지 파괴 
IUCN 상태: 관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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